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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손   승   희†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번 이상 연애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아동기외상 척도, 내면화된 수

치심 척도, 관계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고,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외상은 내면화된 수치

심 및 관계중독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기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관계

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첫째, 아동기외상이 관계중독의 주요한 원인이며, 둘째, 아동기외상은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으로 개념화되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고, 셋째, 아동기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관계중독의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중독과 관련된 상담에서 갖는 의미, 제한점을 제시하였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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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홀로 살아

갈 수 없는 존재로,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를 추구한다. 출생부터 평생 동안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분리하는 과정

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의 좌절을 경험하며, 

욕구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좌절된 감정

과 관계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그 사람의 생활 전반 기능에 부적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주관적인 고통을 증가시킬 뿐 아

니라,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관계’에 대한 이슈는 한 사람의 적응과 정신

병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관계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더 부각

된다. 현대사회의 물질화, 기계화 및 개인화로 

인하여 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고 사람들은 더

욱 고립감, 공허감, 외로움을 느낀다. 그럴수

록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을 찾게 되고 

사람이나 행위, 물질 등 대상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에 다양한 양상의 중독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하

면서, 일부에서는 현대사회를 ‘중독의 사회’라

고도 한다.

중독은 크게 물질중독과 과정중독으로 구분

되며, 2011년 미국 중독의학회(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에서는 중독에 대한 폭넓

은 개념으로 음식, 성, 쇼핑, 도박, 인터넷, 관

계 등을 포함하는 과정중독이라는 개념을 설

정하였다(Smith, 2012). 과정중독 중 관계중독

은 중독의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데(Bireda, 

1990), 즉 관계에 대한 갈망(Craving), 갈망에 

대한 통제불능감(out of Control), 부정적 결과

(Consequences)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함으로

써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임상적으로 유

의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Reynaud, Karila, 

Blecha, & Benyamina, 2010). 과정중독 중 관계

중독은 1982년 Sandor Rado가 처음으로 관계중

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교적 최근 과

정중독의 한 영역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관계중독은 한 개인과 또 다른 타인으로 구

성된 관계 자체에 중독적인 특성을 보이는 광

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우상우, 2014). 관계

중독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

혀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Martin, 1990)이라 정의된다. 관계

중독은 이성관계에 대한 중독적 양상을 의미

하는데, 중독물이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우상우, 2014), 사랑하는 사람과

의 친밀한 관계를 중독적인 방식으로 추구하

는 것으로, 이로 인해 관계의 질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병리적인 관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한나, 2016).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을 

연애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에 중독되어 사랑

하는 사람이나 관계에 집착하는 양상으로, 사

랑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

태라 정의하고자 한다.

병리적인 관계로 또는 이성관계에서 겪는 

부정적 감정과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

는 대학생들을 상담현장에서 적지 않게 만나

게 된다. 대학생 시기는 가족이 아닌 타인으

로부터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관계’ 특히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

요하다. 이들은 이성관계에서 다른 또래들 관

계에서 얻는 것 보다 더 큰 정서적 친밀감과 

지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 우울, 

수치심, 소외감 등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하기도 한다(Monroe, Rohde, Seeley, & 

Lewinson, 1999). 관계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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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이성관계를 통해 어린 시절 

좌절되었던 사랑과 보호, 보살핌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 시절 고통스런 

상황을 재경험하게 되어, 현재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Bireda, 1990). 이러한 과정

에서 일부는 이성과 의미있는 관계맺기에 실

패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지

속하게 되는데, 그러한 양상의 하나가 관계중

독이다. 관계중독에 빠지게 되면 상대에게 버

림받아 혼자 남겨지게 될 것을 예상하는 두려

움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

을 희생하면서 까지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고통을 주는 관계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상실하고 끊임없는  불안, 만

성적 외로움과 공허감을 경험하면서 관계 단

절 시 깊은 우울감을 겪게 된다(Bireda,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존중감을 

확인받기 위하여 관계중독의 양상을 되풀이하

게 된다.

관계중독은 ‘자기조절 장애’(Flores, 2010)로,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

는 Bowlby(1973)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또는 Kohut(1977)의 자기심리학에서 말

하는 자기구조 내의 결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적작동모델에서 볼 때, 관계 중독은 일종의 

애착장애라 할 수 있다(Flores, 2010). 어린시절 

형성된 애착과 의존이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이는 상호작용경

험에 대한 반복적인 유형을 기초로 자신과 타

인에 대한 일련의 모델을 쌓아놓는데, 이렇게 

일반화된 상호작용의 표상들 또는 자기-타인 

도식들이 형성되어 비교적 고정된 표상적 모

델이 형성된다. 특히 불안정 애착 아동은 세

상이나 타인을 불안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내적작동모델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관계들에 적용된다(Holmes, 2005). 특히 사

랑하는 대상을 선택할 때 내적작동모델을 통

한 무의식적 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Flores, 

2010), 이러한 가정들은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회피 또는 집착하며, 

‘매달리고’, ‘조정’하는 식의 부정적인 순환

(Holmes, 2005)으로서 관계중독의 양상을 보이

게 된다.

Kohut(1977)은 중독에 대해 물질이나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욕구라기 보다는 ‘자기의 구

조적 결핍을 메우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하면

서, 중독을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는 자기애성 

행동장애로 구분하였다. 자기구조의 형성은 

이전에 외부적 대상들이 제공하던 기능들을 

내재화함으로써 발달하는데, 점차 자기대상에

게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자기 구조 내의 결

함으로 인한 관계중독은 자기 발달실패와 초

기 환경적 박탈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부적 

의존을 증가시킨다. 또한 내부로부터 기능할 

수 없는 것을 외부로부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결함을 가진 자기

를 복구하고자 하는 방어’라고 하였다(Kohut, 

1977). 따라서 Kohut(1977)은 관계에 집착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렸을 때의 경험과 

발달 상의 문제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위의 이론들에서 보듯이 자기와 대상 

표상, 상호작용의 모델이 형성되고, 자기구조

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의 경험

은 관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이해된다. 

특히 정서적, 신체적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아동기외상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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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기외상은 유아기, 아동기의 심리발달을 

취약하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경험

으로, 가족 내에서 부모를 비롯한 형제, 주양

육자로부터의 방임과 학대를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아동기외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가족 내에서 경험한 아동기외상은 

성격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으로 아동기외상은 불안정 애착형성과 관련이 

높고, 낮은 자존감, 타인의 정서에 대한 지각

의 어려움 등 내면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Pollak, Cicchetti, Horming, & Reed, 2000). 

더불어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또

래로부터 거부당하기 쉬우며 갈등해결 및 문

제해결 곤란, 대인관계 부적응, 품행장애, 불

안, 우울, 성격장애, 인터넷중독, 물질중독 등 

다양한 외현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경, 2006; Carr, Martin, Stingel, Lerngruber, 

& Juruena, 2013). Van der Kolk(2005)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외상(trauma)을 겪을 때 자

기 자신이 온전하고 지속적이라는 느낌을 갖

지 못하고, 정서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갖

게 되며, 타인을 불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Reynaud 등(2010)은 관계중독을 보이는 사람은 

사랑이 박탈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으

며,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실패하

여 이로 인한 좌절 경험이 관계중독을 촉발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Pearson(1991)은 관계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은 애정이 부족하고 학

대적인 집안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하였다.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초기 단계이지만, 이윤연(2017)은 아동기외상

과 관계중독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아

동기외상은 유기도식을 통하여 관계중독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진주(2007)는 어린시

절 양육자 및 양육환경에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 거부적 태도, 방임 등은 심리적 자아를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결핍감으

로 관계중독 양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처

럼 관계중독은 아동기 외상과 관계가 있으며, 

양육자에게서 채워지지 못한 욕구를 현재 관

계 맺고 있는 대상에게 채우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Hart, 1990)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기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관계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모두 관계중독

을 나타내지는 않을 수 있다. 아동기외상 그 

자체보다는 그 외상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

리하는가 하는 지각이 보다 더 중요하다(Ehlers 

& Clark, 2000). 그러므로 비슷한 자극이라도 

각자가 받는 영향이나 후유증은 사람마다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와 형제에 대해 ‘좋은’ 

대상으로서의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외상을 

경험한 상황에서 부모가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지 등에 따

라 아동기외상이 관계중독을 유발하는 정도에

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유아는 자

기 존재를 평가절하하고 낮은 자기 확신과 자

존감을 갖게 되면서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을 형성하게 된다(정남운, 유은영,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결핍감, 부족

감, 부적절감, 열등감이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내면화되어 지속적, 만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

는 것으로 정의되며, 주로 애착관계에서 부정

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했을 때 형성된다(Cook, 

2001). 아동기외상에 대한 스스로의 내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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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즉, ‘자기 존재 전체가 나쁘고 결함이 있기

에 그러한 일을 당할 만 하다’는 평가는 수치

심을 유발한다(Allen, 2005; Harter, 1999). 이는 

부정적인 자기감(sense of self) 형성에 기초가 되

는(이인숙, 최해림, 2005), 보다 원초적이고 병

리적인(Erikson, 1970) 감정이기에 많은 상담자

들은 그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아동기외상과 정신병 및 

심리적 적응을 매개하는 위험요인이 된다(Chen, 

Hess, Whelton, & Yonge, 2005; Harper & Arias, 

2004). 내면화된 수치심 관련 국내 연구들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야기하는 심리적 특성 또

는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김소연, 

2015; 이지연, 2008; 정남운, 유은영, 2015, 최

은영, 2010)를 밝히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확

인되고 있다.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

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

이 관계중독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한 김

은경(2016)의 연구가 유일하며, 그 외에 인터

넷 중독과 정적 상관(류수정, 2014), 중독가능

성과 정적 상관(유은영, 2012)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더욱이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를 확인한 연

구는 없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아동기외상으로 인하여 

주요 촉발 기제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이 커지고,  부적절감, 결핍감 등 수치심이 내

면화되면서 관계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Cook, 

1991; Pearson, 1991).

이와 같이 아동기외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

면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Cook, 1991)과 자기

감의 손상(Kohut, 1971),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으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에 의하여

(Flores, 2010) 불안정 애착,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순종적 행동, 타인에 대한 비난과 

분노(이인숙, 최해림, 2005) 등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대상에게 집착하는 관계중독의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것(Bireda, 1990; Hart, 1990; 

Reynaud et al., 2010)을 가정할 수 있다. 이렇듯 

아동기외상은 한 개인의 부적응과 정신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구조의 건강한 발

달을 저해한다. 이로써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

안정 도식을 형성하게 되어, 이성 관계에게 집

착하게 되는 관계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연구들(이유경, 2006; 이윤연, 2017; 

한진주, 2007; Bireda, 1990; Carr et al., 2013; 

Hart, 1990; Pearson, 1991; Reynaud et al., 2010)

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동기외상은 관계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이윤연, 2017; 한진주, 

2007; Pearson, 1991; Reynaud et al., 2010; Van 

der Kolk, 2005), 아동기외상은 내면화된 수치

심과 관련이 있고(이태영, 2011; 최은영, 2010; 

Cook, 2001),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김은경, 2016)는 연구들을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이 관계중독

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

치심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애착(박연주, 2008; 이

계선, 2013; 이수현, 2009; 이지원, 이기학, 

2014), 자아분화수준(이지홍, 2015), 부정적 초

기대상관계(안명란, 2015), 부모의 양육태도(이

성애, 2015)가 관계중독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었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

계에서 매개변인을 검증한 연구는 주관적 고

통감내력이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김수민, 2016)는 연구가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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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과의 관계에

서 어떠한 변인이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지 거의 연구된 바 없으므로,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높은 관계

중독을 나타내며(박한나, 2016), 남성은 또래관

계 문제가  관계중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지만, 여성은 심리내적 요인인 유기도식이 관

계중독을 유발한다(신희이, 문혁준, 2009; 주은

지, 2011; Adler, Rosenfield, & Towne, 2004; 

Parker, Asher, 1993; Rubin, Dwyer, Booth-LaForce, 

Kim, Burgess, &  Ross-Krasnor, 2004; 우상우, 

2014에서 재인용)는 점,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

의 의존적 성향이 높고(장문선, 박기쁨, 정성

훈, 우상우, 2011; Pearson, 1991), 의존적 성향

에서 중독적 성향이 높다(장문선 등, 2011; 

Pearson, 1991)는 연구를 바탕으로 여자 대학생

의 관계중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관

계중독 척도가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 

생각, 행동을 묻는 척도이므로, 한 번 이상 연

애경험이 있는 학생(김수민, 2016)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관계중독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와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기외상

과 관계중독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힘

으로써 상담현장에서 관계중독 특성을 보이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호소 증상에만 초점을 

두어 개입하기 보다는 그들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원인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를 다루어 보다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 전

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이 관계중독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연구

들(이유경, 2006; 이윤연, 2017; 한진주, 2007; 

Bireda, 1990; Carr et al., 2013; Hart, 1990; 

Pearson, 1991; Reynaud et al., 2010)에 근거하여,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자기에 대

한 결핍감, 부족감, 부적절감이 자아정체감의 

일부로 내면화되어 지속적, 만성적으로 수치

심을 느끼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내면화된 수

치심(Cook, 2001)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아동기외상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 매개하는 경로구조모

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자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중독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여자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관계중

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상  자료수집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총 3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

는 전국 지역의 여자 대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오프라인 조사는 서울 소재 대학

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자가 직접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와, 한번이라도 

연애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47명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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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24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19세

부터 2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2.5세(SD=2.00)

이었다. 학년분포는 1학년 56명(22.8%), 2학년 

78명(31.9%), 3학년 62명(25.3%), 4학년 49명

(20.0%) 이었다. 지역분포는 서울 58명(23.7%), 

대구 83명(33.9%), 경기 44명(18.0%), 부산 12명

(4.9%), 광주 10명(4.1%), 경남 10명(4.1%), 충남 

8명(3.2%), 경북 6명(2.4%), 충북 6명(2.4%), 전

북 5명(2.0%), 강원 2명(0.8%), 제주 1명(0.4%)

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 정

보 보호 등 에 관해 간략히 설명한 안내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중도에 설문참여 포기가 가

능하다는 점, 응답한 내용에 대한 익명성과 비

밀보장, 설문 내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확인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아동기외상 척도

아동기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이 개발한 아동기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a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

동기 외상질문지 단축형(CTQ-SF)을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5문항, 

예, “세게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

다.”), 정서적 학대(5문항, 예,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신체적 방

임(5문항, 예, “내가 씻지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정서적 방임(5

문항, 예,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

꼈다.” 역문항) 4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점=전혀 없음, 4점=자주 있음) 4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외상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학대 하위

척도를 제외하고 학대, 방임의 두 하위요인으

로 설정한 김은정, 김진숙(2010)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학대 .84, 

정서적 학대 .84, 신체적 방임 .61, 정서적 방

임 .92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 

(2001)이 개발한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

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부

적절감(10문항, 예, “나는 항상 내가 뭔가 부족

하다고 느낀다.”), 공허감(5문항, 예, “나는 공

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자

기처벌(5문항, 예, “내가 실수했을 때 몽둥이로 

내 머리를 마구 때리고 싶다.”), 실수불안(4문

항, 예, “나는 내가 실수했을 때 움츠러들어 

피하고 싶다.”)으로, 이러한 24문항과 함께 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반응 편향성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척도의 6문항을 포함하

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1점=

그런 경우가 없다, 5점=거의 항상 그렇다) 5

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Cook(1987)의 

연구에서 총점의 범위는 24점∼120점의 분포

를 나타내는데, 74점 이상의 점수는 ‘고통스럽

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심 수준을 나타낸

다고 보고한다(이인숙 등, 2005). 이인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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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

고,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부적절감 .89, 

공허감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7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부적절감 .90, 공

허감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74이었다.

관계중독 척도

RAQ-30(Relationship addiction Questionnaire)은 

관계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eabody(2011)

가 개발한 척도로 이성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

는 느낌이나 생각, 행동의 중독적 특징을 묻

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상우(2014)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판 관계중독 척도(RAQ-30)를 타

당화하였으며 총 30문항(예, “나는 사랑을 하

게되면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다.”),  5

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않다,  5점=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30점

에서 1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상우(2014)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92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하여 SPSS 23.0과 AMOS 21.0을 통해 다

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

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

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

히 구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권유에 따라 문항꾸러미(item-parcel)를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부연하면, 아동기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

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관

계중독은 단일변인이기에 3개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었고, 문항꾸러미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균등한 요인부하량을 가지도

록 하였다. 이후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을 검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아

동기 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는 매

개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들 간의 상

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1이 제시되었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내면

화된 수치심(r=.533, p<.01), 관계중독(r=.412,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내면화된 수치심 또한 관계중독(r=.564,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경험의 하위요

인들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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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변인               측정변인 β B S.E. C.R. p

아동기 외상

→ 정서적학대 .874 1.000

→ 신체적학대 .613 0.529 .056 9.538
***

→ 정서적방임 .755 0.930 .078 11.881
***

→ 신체적방임 .501 0.416 .055 7.619
***

내면화된 수치심

→ 부적절감 .897 3.253 .209 15.529
***

→ 공허감 .867 1.738 .117 14.886
***

→ 자기처벌 .911 1.525 .096 15.814
***

→ 실수불안 .773 1.000

관계중독

→ 관계중독 1 .785 1.000

→ 관계중독 2 .868 1.200 .083 14.404
***

→ 관계중독 3 .880 1.212 .083 14.566
***

주. N=245,  
***

p<.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을 보였으며 (r=.328∼.518, p<.01), 관계중독과

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57∼.407, 

p<.01).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들은 아동

기 외상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372∼.527, p<.01), 관계중독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07∼.606, p<.01). 또한 

구조방정식 검증을 위한 정상분포조건이 왜도

가 2이하, 첨도가 4이하임을 고려할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인

들의 분포는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

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변인

들의 관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적합도 지

수를 확인한 결과, χ²(41, N=245)=65.753, p 

<.01, TLI=.980, CFI=.985, RMSEA=.050 〔90% 

CI=(.025∼.071)〕의 값을 보여, 측정모형이 적

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으로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적절

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외상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501에서 

.874 범위의 값을 나타냈고, 내면화된 수치심

의 요인부하량은 .773에서 .911 범위의 값을 

나타냈으며, 관계중독은 .785에서 .880 까지의 

값을 나타내어,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경험과 내면

화된 수치심 잠재변수의 상관은 .611(p<.001)

이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은 

.638(p<.001), 외상경험과 관계중독의 상관은 

.480(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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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χ²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 모형) 67.753 41 .980 .985 .050

비교모형 (완전매개 모형) 68.939 42 .978 .983 .051

표 3.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x2값과 합도 지수

아동기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중독

.617***
.643***

주. ***p<.001

그림 2.  비교모형

아동기

외상경험

.611***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중독

.550***

.144

주. ***p<.001

그림 1.연구모형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아동기 외상경험이 관

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χ²(41, N=245)=67.753, p<.01, TLI=.980, CFI= 

.985, RMSEA=.050〔90% CI=(.025∼.071)〕의 적

합도 지수를 보여 이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

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모형으로서 아동기 외상경험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을 매개하여 관계중독으로 가는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완전

매개 모형 역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내

재된 모형들의 적합도는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유도 1이 차이가 날 때 χ²의 차이 값이 3.84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는데, 이

들 모형 간의 x2값이 3.84보다 작으므로,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와 χ²검증 결

과를 통합할 때 모형의 간명성에 따라 완전매

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x2값과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

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비교모형

의 각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그림 1과 2에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4에서와 같이 아동기 외상

은 내면화된 수치심(β=.611, p<.001)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된 

수치심 또한 관계중독(β=.550, p<.001)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아동기 외상은 관계중독으로 가는 직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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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아동기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336** .25 ∼ .50

주. **p<.01

표 5.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β B S.E. C.R. p

아동기 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611 0.460 .056 8.244
***

아동기 외상 → 관계중독 .144 0.239 .134 1.791 .073

내면화된 수치심 → 관계중독 .550 1.210 .190 6.377
***

주. N=245, ***p<.001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그림 3. 아동기외상, 내면화된 수치심, 계 독의 계에 한 완 매개모형과 표 화된 계수 추정치

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β=.144, ns) 완전매개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

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관계중독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신뢰구

간은 95%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손승희 / 아동기외상과 계 독의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 학생을 심으로

- 755 -

거쳐서 관계중독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5% 유

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 

.336, p<.01, 95% CI, .25∼.50). 최종적으로 채

택된 완전매개모형과 각 표준화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중독 간의 관계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

서 부모를 비롯한 형제, 주양육자로부터의 정

서적․신체적 방임과 학대로 개념화되는 아동

기외상이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구조모

형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아동

기외상과 관계중독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아동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지 않거나 부정적 경험을 하게 한 가족

환경이 관계중독의 일차적 원인임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수민, 2016; 

김환, 한수미, 2015; 이윤연, 2017; 한진주, 

2007; Bireda, 1990; Hart, 1990;  Kohut, 1977; 

Van Der Kolk, 2005). 특히 아동기외상의 하위

요인 중 특히 ‘정서적학대’와 관계중독의 상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학대 

경험은 내적인 표상 형성에 반영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활성화되어 관

계 양상을 반복하게 된다(Chen et al., 2005). 무

시나 거부와 같은 정서적학대 외상은 내면화

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며, 대상에

게 더욱 집착하게 된다. 유기도식이 아동기외

상과 관계중독을 매개한다는 이윤연(2017)의 

연구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아동기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과도 정적

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외상과 내면

화된 수치심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이태영, 2011; 최은영,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 거

부, 유기했다고 지각하는 경우, 수치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한 Classon과 Sohlberg 

(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아동기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공

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과도 정적상관을 나

타냈다. 특히 아동기외상의 하위요인 중 정서

적학대와 정서적방임은 신체적학대와 신체적

방임보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높은 상관을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당하더라도 가족들의 행동 이면에 자신을 사

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모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동

기외상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해서 정서적인 면으로 깊이 작용하여, 보다 

더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쁘고 부적절하

며, 사랑받기에 충분치 않다’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정

서적인 학대나 방임이 부적응과 정신병리에 

더 치명적일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 공허

감, 부적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의 순서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정남운, 유은영(2015)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부적절감이 공

격성, 특히 기질적 자발적 공격성과 가장 상

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외상이 다양한 정신병리 - 우울, 

불안, 성격장애, 인터넷중독, 물질중독(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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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Carr et al., 2013)을 초래하는 기저에 자

기감(sense of self)의 부정적 형성이 원인으로 

작동하므로, 아동기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들의 

상담에서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 공

허감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일 것을 시

사한다. 덧붙여 수치심은 발달 초기 어린시절 

양육자와의 경험에서 내면화된다는 많은 임상

가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김은경(2016)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중독, 충동조

절장애에 영향을 준다(Cook, 1991; Lewis, 1987)

는 연구를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내면

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들은 공허감, 자기처

벌, 부적절감, 실수불안의 순서로 관계중독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높

을수록 관계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현장에서도 관계중독의 양상을 

나타내는 내담자들에게서 깊은 공허감, 절망,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가혹한 자기비난과 

비하,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떠날까 불안해하며 집착하는 방식을 관찰할 

수 있다.따라서 관계중독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이러한 핵심감정들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계중독과 높은 상관을 

보인 공허감, 자기처벌, 부적절감은 경계선 성

격장애의 특성들이기도 하므로 추후 관계중독

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경계선 성격장애

와의 관련성도 탐색해볼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과 관계중

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분매개 

할 것이라는 부분매개 모형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비교모형인 완전매개 모형과 비교한 결

과, 완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외상 자체가 관계중

독 양상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 보다는 내면

화된 수치심에 의해 매개되어 관계중독 양상

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외

상이 관계중독과 상관이 있지만, 어린시절 사

랑이 박탈된 가정, 학대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관계중독에 보이는 사람이 많다(Hart, 

1990; Pearson, 1991; Reynaud et al., 2010)는 직

접적인 영향을 지지하지는 않는 결과이다. 즉 

어린 시절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외상을 경험

한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할 경우에만 관계중독의 양

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 시절 

외상을 경험하면 자기존재를 평가절하하게 되

면서 ‘나는 그럴 일을 당할 만하다’는 내적평

가가 수치심을 유발하며(정남운, 유은영, 2015; 

Allen, 2005; Harter, 1999), 이러한 내면화된 수

치심이 관계중독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김

은경(2016)의 연구를 지지한다. 수치심이 한번 

내면화되면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발되

므로, 개인의 성격은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

이라 할 수 있다(Kaufman, 1989). 따라서 내면

화된 수치심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불안정한 

표상을 형성하게 하며 자아정체감의 혼란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준다. 또한 배척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 과몰

입적 대상추구, 결핍적 욕구에 대한 강박적 

추구 등 관계중독 양상으로 발전될 것이 예상

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된 

내면화된 수치심은 내적작동모델의 과정을 설

명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부모 형제로

부터 방임이나 학대와 같은 반복된 경험을 하

게 되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바탕

으로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된다. 이러한 모델

은 한번 형성되면 바뀌지 않으므로(Bowl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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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성장한 후에도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에서 내면화된 자기에 대한 표상 및 상호작용 

패턴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관계

중독에 대한 상담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

는 의미를 포함하는 부적절감, 결핍감, 부족감

을 포함하는 자기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의 수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독은 대상이나 물질 

그 자체에 대한 욕구 표현이라기 보다, 자기

의 구조적 결핍을 메우기 위한 시도이다. 부

모가 자기대상의 기능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결과 관계중독을 포함하는 중독이라는 

역기능적인 경로로 정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가 일어난다(Kohut, 1977). 그러므

로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내면화

된 수치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

계중독 뿐 아니라 성중독, 쇼핑중독, 음식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다양한 중독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으

로서, 자기(self)의 손상과 관련된 내면화된 수

치심, 구체적으로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불안 같은 핵심 감정을 다루면서, 상담자

는 내담자가 요구하는 자기대상 기능을 확인

하고 자기대상이 되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

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는 증상 감소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

지며, 변화의 기제와 자기의 성장에 대한 관

심을 갖는다. 본 연구 결과, 완전매개 경로에

서 드러났듯이 대학생의 관계중독 증상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관계중독 증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변화의 기제로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우선하여 다루는 상담전략

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번 이상 연애 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관계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대학생들에게 적용

할 때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치료의 시사

점을 제안할 수 있다.

우선, 관계중독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효과

적으로 돕기 위해서 첫째, 아동기외상의 유무

와 심각도를 먼저 파악하고,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

석하는지 탐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기외

상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인 면에서 깊은 무

의식적 영향을 미치는 무시나 방임, 거부와 

같은 아동기외상에 대하여 탐색하여, ‘내가 나

빠서, 나를 미워한다’ 식의 잘못된 귀인으로 

자기에 대한 손상과 관련된 중독(Cook, 2001)

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아동

기외상이 어떻게 수치심으로 내면화되었는지, 

그 내면화 과정을 살펴 단순히 수치심을 감소

시키거나 깨뜨리는 모호한 상담전략이 아니라, 

충분히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자기 대상의 

실패에 대한 좌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자기의 손상으로부터 자기의 복구와 회복은 

치료적이고 건강한 관계 안에서 성취 가능하

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지속적, 양육적인 안

아주는 환경을 제공하며(Flores, 2010) 반영해주

는 자기대상으로서 좌절에 대한 공감 반응으

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계중독

이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치심은 자기

(self)의 병이자 영혼의 병으로 자기를 고통스

럽게 만드는 것이기에 인간을 이해하고 치유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치심에서 출발해야한

다(Kaufman, 1989). 넷째, 관계중독과 같은 대

인관계 패턴이 반복되는 내적작동모델의 수정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어린 시절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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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상호작용한 역사와 패턴을 살피고, 이

후 삶의 애착대상에게 어떻게 전이되어 나타

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Eagle, 2016). 결국 

중독에 대한 상담은 심리 내적인 구조적 변화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중독된 관계를 

통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개인의 

과거 문제를 현재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서와 행동의 패턴을 자각하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

의 양육방식과 태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유

발하는데 중요하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방임과 학대를 인식하고 

양육태도를 수정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차

원에서 예방적, 교육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관계중독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매개변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국내

에서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관계중독과 성인애착, 친밀한 관

계에 대한 두려움 등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나 

관계중독에 이르는 경로나 인과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거나 또는 매개변인으로서 고통감내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 자기위로능력을 검

증하였으나, 부분적인 능력보다는 ‘자기'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self)에 대한 내면화된 성격적 특성으로서, 내

면화된 수치심이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

계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보다 근원적인 접근으로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루는 것은 이후 관계중독 양상의 내담자들

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며, 보

다 건강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건강

한 자기애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상담

적 개입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

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성관계경험을 

고려해야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제언을 참조하

여 ‘연애경험이 있는’ 여자대학생으로 기존 연

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

였으나, 한편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였

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면 좋을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하였기에 아동기외상이 자세하게 측정되

지 못했을 수 있으며, 설문 응답자들이 사회

적 바람직성과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관계중독 척도는 단일

변인으로 이루어져있어 관계중독 척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이나 주관적 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

여 관계중독 척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을 가족 

내 관계에서 비롯된 외상 경험으로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나, 복합외상인 반복적인 대인관계 

폭력 피해자의 경우 정서조절기능 손상, 자기

인식 변화, 타인과의 관계 문제 등을 유발한

다는 연구들(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이 

있으므로 가족 외에도 가까운 이웃이나 또래 

친구 등을 통한 반복적인 대인관계적 외상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외상과 관계

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동기외상과 관

계중독의 관계를 좀 더 풍성히 살펴보기 위하

여 보다 더 다양한 매개변인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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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아동기외상

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상담 장면에서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했던 관계중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또한 

관계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내담자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원인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를 다루어 보다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과 접근을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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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in Undergraduate Females

Seung-hee Soh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specifically,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A total of 245 female undergraduates who reported at least one 

experience of love were analyzed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Variables were assess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SEM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internalized sham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relationship addiction. Results are as follows: SEM analyses 

confirmed the completed mediation model indicating that first, that childhood trauma is the primary 

antecedent of relationship addiction. Second, childhood trauma has an effect on relationship addiction but 

only when childhood trauma results in significant levels of internalized shame conceptualized as inadequacy, 

emptiness, self-punishment, and fear of making mistak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trauma, relationship addiction, internalized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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